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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고립도는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넓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, 통계청
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'집안일을 부탁하거나', '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' 둘 중 하나라도 
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. 즉, 개인적인 위기상황에서 인적,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
때 도움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. 
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%로 2019년 보다 6%p 증가했는데, 코로나 이후 우리국민 3명 중 1명 가량
이 사회적 고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과의 만남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도 
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 
[그림] 사회적 고립도 (2009~2021년, %)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국가지표체계(K indicator), ‘연도별 사회조사’, 19세 이상 인구 대상.

1.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

사회적 고립도를 성별로 살펴보면, 남성 37%, 여성 32%로 남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. 
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고립도가 높은데, 특히 직장생활의 은퇴시점인 50대 이후 위기상황에서 인적, 정
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이 높다. 60대 이상층의 경우 42%로 나타났는데, 이는 20대에 비해 1.6
배 높은 수치이다.

[그림] 사회적 고립도_성/연령별 (2021년, %) 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국가지표체계(K indicator) ‘2021년 사회조사’, (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 36,000명, 2021.05)

◎ 사회적 고립도, 60세 이상 고령층, 남자층에서 더 높아!

코로나 이후 국민 3명 중 1명, 사회적 고립 속에 있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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